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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5년 10월 12일 주일 설교입니다. 

< 긍휼하심과 은혜 > 

 히브리서 4:14-16 / 새찬송가 523 (통일 262) 어둔 죄악 길에서

1.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의 크기는 과연 어떨까요

 하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분노하시는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(시145:8).  

만약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보다 더 크다면 죄인 된 우

리는 벌써 다 진멸하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

않습니다(애3:22). 

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항상 우리 죄악의 크기보다 더 크십니다(시65:1-3). 죄악

은 항상 나보다 더 커서 나를 이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악보다 크시기에 우리

의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. 

2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그 크기를 체험하며 알아가는 

것이 진정한 축복의 출발이 됩니다

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할 때 사랑이 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

가 알아보고 그 크기를 체험해야 합니다(엡3:16-19).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폭과 

길이와 높이와 깊이 즉 그 ‘크기’는 막연하게라도 알 수 없고 신학적 혹은 성경적 지

식으로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오직 체험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.   

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크기를 체험한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들 때조차 성령

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걱정과 근심을 압도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압니다. 또 

슬픔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더 크다는 

것을, 원망과 불평할 일보다 감사하고 찬미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

됩니다. 

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크기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

않습니다. 만약 은혜를 잊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

고 그저 단순하게만 알았기 때문입니다(시103:1-5).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체험한 

사람은 매 순간 마다 용서받고 보호함 받는 것을 비롯하여 일상의 기적이 일상의 평

범함 보다 더 많으며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무응답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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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 

 또 매사에 흔들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주 

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아도 아주 망하거나 죽음에 넘겨지지 않

습니다(시62:1,2),(시118:18).. 

 더불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룰 뿐 아니라 자신이 쌓아놓은 

그 업적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킬 수 있습니다. 집을 세우는 것도, 세워진 집을 지

키는 것도 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(시127:1).

3.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남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

아야 합니다

 긍휼과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계산과 이해타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. 

예수님은 열 두 제자에게 권능을 긍휼과 은혜로 거저 주셨고, 그 권능을 긍휼과 

은혜로 거저 행사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(마10:1), (마10:7,8).

  

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축복을 그 분의 긍휼과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. 그러

므로 남들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거저 주겠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

니다. 

<적용&실천> 

 나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끼며 감사히 살고 있습니까? 만

약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었는지 돌아보며 하나

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.  


